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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문학]  낙담하지 않는 기도

“기도할 때 소심해지지 말고 자선을 베푸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마라.”(집회 7, 10) 이 말씀은 기도할 때 믿음을 갖고 의심을 

품지 말고 인내를 잃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바로 없을 때에는, 절망하기 쉽고 하느님을 원망하기도 합니

다. 하지만 기도는 의로우시며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느님의 뜻을 찾고 좇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보다 먼

저 구해야 할 것은 하느님의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평소 자신의 기도가 어떠하였는지 묵상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비록 하얀 옷을 입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존재는 

아니더라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옆에서 우리를 보

호해 주는 영적인 존재인 천사를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천사는 죄악이 창궐한 소돔을 멸망시킬 때 

의로운 사람 롯을 구하고,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사악을 하

느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칼을 빼 들었을 때 멈추게 하며 하

느님의 백성을 인도하고, 예언자의 탄생과 소명들을 알리

고 돕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례자 요한의 탄생과 예수님

의 탄생을 알렸으며, 예수님을 시중들고 예수님의 제자들

을 도와줍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제일 

먼저 알린 것도 천사들이었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의 심판을 도와드리게 될 이들도 천사들입니다(가톨릭교

회교리서 332-333항 참조). 성경에 바탕을 둔 천사에 대해 천주

교회는 모든 신자 곁에는 일생 동안 생명으로 인도하는 보

호자이자 목자인 천사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가톨릭교

회교리서 336항).

그러면 천사는 어떤 존재일까요?

교회에서 천사는 육체를 가지지 않지만, 지성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순수한 영적인 존재라고 설명합니다. 인격을 

지니지만 죽지 않는 존재이며 하느님의 전령이자 인간을 

보호하고 하느님과 인간들 사이를 중재합니다(가톨릭교회교리

서 330항 참조).

교부 시대에 ‘구품(九品) 천사론’이라고 해서, 가장 높은 단

계를 치품(熾品) 천사 세라핌, 지품(智品) 천사 케루빔, 좌품(座

品) 천사로 나누고, 중간 단계를 권품(權品) 천사, 능품(能品) 천

사, 역품(力品) 천사로, 그리고 가장 낮은 단계를 주품(主品) 천

사, 대천사, 천사로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가톨릭 교회가 공

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교회는 천사의 도움

을 청하며,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 대천사 축일과(9월 29

일) 수호천사 기념일(10월 2일)을 제정하여 천사들을 공경하고 

있습니다. 미카엘 대천사는 다니엘서에서 ‘일품 제후 천사’, 

‘대제후 천사’로 불린 천사로서(다니 10,13;12,1) 악마와 싸우는

(묵시 12,7) 천상 군대의 대장이고, 가브리엘 대천사는 성모

님께 예수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하러 파견되었듯이(루카 

1,26) 하느님의 말씀과 소식을 전하는 전령이며, 라파엘 대천

사는 토빗의 눈을 고쳐주고 토비야의 길잡이가 되어준 것처

럼(토빗 3:17, 5:4) 우리 인간의 치유자, 길잡이의 천사입니다.

“너희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

록 주의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

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마태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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